
대부분의 여성은 임신 16~24주 사이에 태동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태동은 
발길질, 두근거림, 휘두르거나 구르는 듯한 느낌 등 다양합니다. 태동의 종류는  
임신이 진행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태동은 얼마나  
자주 느껴져야 하나요?

왜 태동이 중요한가요?

태동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기가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태동에 관련하여  
걱정이 되는 경우, 

다음 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언을 구하세요

임신 후기 또는 출산이 
가까워지면 태동이 
감소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통을 시작할 때, 그리고 
출산 중에도 계속해서 
태동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 조산사나 산부인과에 연락하는 것을 꺼려하지 마세요. 

• 망설이지 말고 전화하세요. 확실하지 않을 때라도 
조산사나 산부인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직접 대면할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태동이 느려졌거나 멈췄다고 생각될 경우, 즉시 
조산사나 산부인과에게 문의하세요(조산사에게는 
주 7일, 24시간 언제라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도 조산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태동의 감소는 아기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징후일 수 있습니다. 

사산을 겪은 여성의 절반 정도가 태동이 느려지거나 
멈춘 것을 느낀 바 있습니다. 

 

정상적인 태동은 그 횟수가 달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신 16~24주부터 32주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강해지는 태동을 느끼게 되고 

그 후로는 출산까지 비슷한 정도가 
유지됩니다.

휴대용 모니터, 도플러, 휴대폰 앱으로  
아기의 심장 박동을 확인하려 하지 

마세요. 
심장 박동이 감지된다고 해도 아기가 

건강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태동을 알아가 보세요

Korean

태동이 다시 감소하면 어떻게 하나요?
진료 후에도 태동이 석연치 않을 경우, 지난번 모든 것이 
정상이었더라도 즉시 조산사나 산부인과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아무리 자주 발생하더라도 절대 망설이지 
말고 조산사나 산부인과에 연락하여 조언을 구하세요. 
산부인과에는 조산사들이 24시간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지는 여러 언어로 제공됩니다:  
tommys.org/pregnancyresources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tommys.org/pregnancy–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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